
–자유의 침해 (물류)-
자유란 무엇일까?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오늘날 자유는 '~으로부터 벗어남'이라는 소극
적 의미 외에 '스스로에서 비롯함'이라는 원래의 적극적인 뜻 아래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함
'이라는 의미와 함께 '자신이 세운 법칙에 자신을 종속시킴 = 자율적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다.” 라고 설명한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
소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 침해 개개인
의 자유를 침범하여 해를끼치는 것 이는 의외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 세계적 단위 국가적 
단위 개인적 단위등 많은 단위로 쪼개어진다. 세계적 평화를 위해 국가의 자유를 일정부분 침
해할수 있고 국가안보를 위해 단체, 개인의 자유를 부분 침해 할수도 있다. 기업의 이익을 위
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지만, 어쩌면 당연한 것 일수도 있다. 그래서 노
조가 생기고 자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돈을 더 받기 위해 파업도 했다. 예전부터 크고 작
은 기업과 직원들 간의 싸움이 빈번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이렇게 시
간이 흐르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과속일 정도로 빨라지면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점점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사실 이 현상은 18세기에 산업혁명
으로 이미 겪은 현상이다 18세기 당시 많은 기계가 발명되어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어졌음
에도 불과하고 인간은 버텼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3세기가 지난 21세기 기술의 발전은 이젠 
진짜로 인간이 필요 없을 만큼 발전했다. 인간을 카피하고 지금껏 인간의 고유의 것이었던 기
술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AI가 등장하고 제어시스템과 다른 정보기술을 조화롭게 사용하
여 산업 기계류와 공정을 제어, 사람이 관여할 필요를 줄이는 자동화가 발전했다. 이 찰나에 
2019년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질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사람간에 퍼지는 질
병이기에 사람이 많은 장소는 위험구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은 
모두 주춤했다. 직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작은 피해부터 엄청나게 큰 피해까지 피해를 입지않
은 기업은 거의 없다. 물류업도 예외는 아니다. 육상물류는 풀필먼트,허브 등에서 집단감염이 
문제가 되었고 항공물류는 여러 국가의 봉쇄정책으로 인해 한동안 이착륙이 쉽지 않았던 때가 
있어서 피해가 엄청났다. 해운업도 마찬가지 이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물류시장
이 대폭 상승되어 운송지연과 검역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상승되면서 고객서비스 만족도가 낮
아지고 있다. 항공물류, 해운물류는 아직 모르겠지만 육상물류는 어느정도 무인화가 가능할 
정도의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점
점 높아지고있는 추세이다. ‘일자리를 잃는다’ 이 말은 즉 일을 하며 돈을 벌 자유를 침해 당
한다 라고 해석할수 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먼 미래도 아니다 조만간 
곧 예상컨대 최소 4년 안에 기계들을 다룰 몇 명의 관리자들을 제외하고 그 외의 일반 노동
자들은 실직, 즉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해본다. 공
장 무인화를 실행하면 기업은 전체적으로 이익을 얻어 더욱 더 성장할 것이다. 기계를 들이면 
인권비가 줄어들고 인명사고도 훨씬 줄어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겠지만 그만큼 실직당하는 사
람들이 많아지면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기사를 찾아보면 실제로 
cj 올리브네트웍스에서 5000평 정도의 의약품전문 스마트 무인 물류센터를 5월 착공했다고 
한다 이 물류센터는 3만 파렛트 분량의 의약품을 보관할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AI와 빅데이
터, 사물인터넷(IoT) 등 DT신기술이 융합된 자율 이송 로봇, 자동창고, 무인운반차, 상·하차 
반자동화 설비, 셔틀, 자동분류 소터 등 무인화로 운영 가능한 자동화 설비가 적용된다고 한
다.



또한 현대건설기계에서는 SLAM 기반 자율주행 리치타입 무인지게차를 계발했다고 한다. 자
율주행 SLAM 기술을 채택해 최적의 경로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바닥 유도체를 
통해 정해진 경로를 주행하는 AGV보다 성능이 향상됐다고 한다 그리고 cj대한통운에서는 지
난해 4월부터 기존 물류연구소의 이름을 ‘TES물류기술연구소’로 바꾸고 첨단 설비 개발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대표적인 물류 설비로는 자동운송로봇(AGV·Automated 
Guided Vehicle)과 자율주행이송로봇(AMR·Autonomous Mobile Robot), 피스 피킹(Piece 
Picking) 시스템을 시범운영중에 있다고 한다 이렇듯 물류센터의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중이고 
발전중이다. 앞서 말했듯 무인화, 자동화로 인해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날이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중 이다. 
우리는 멀지 않은 미래에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일할 자유를 침해당할 것 이라고 
생각 한다. 솔직히 이 사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애초에 기업들의 
기술 발전의 목표와 무인화의 목표는 인간을 대체해 인권비를 줄이고 기업의 이익을 더욱 더 
높에 가지고 오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멈출수도 없고 우리의 발전을 위해 멈춰서도 안
된다. 기술의 발전과 무인화에 대한 나의 생각은 찬성이다 우리가 더욱 더 진보된 사회와 발
전되고 편리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발전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들이 일할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미래는 예측 불가하다 어떻게 무엇이 발전할지도 어느정
도는 알지만 완전히는 다 모른다 요즘 발전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자유가 침
해되지 않는 선에서 발전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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